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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는 삶의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

이 감사한 시간들을 저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?

최근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. 

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병명 하에 일부 장기는 기능을 멈

춰갔고, 극히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. 그 안에 나에

게 꼭 맞는 심장을 이식받지 못한다면 삶을 마감하게 된다

고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극적인 이식의 

기회를 얻었고 다시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

돌이켜보면, 언제까지고 삶의 시간들이 계속 당연하게 

주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죽음의 문턱에 가까

이 가서야, ‘아, 삶의 시간이 나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당연

한 것이 절대 아니었구나. 매 순간이 새롭게 부여받은 축복

이었구나’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

이런 깨달음은 삶의 목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

다. 이전에는 더 높이, 더 유명해지기 위한 삶을 살았었습

니다. 방송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더 크게 인정받는 것, 그

리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

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렇게 

크게 아프지 않았었다면, 계속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

들로 제 삶을 채웠을 것 같습니다.

‘곧 삶을 마감한다’는 말을 직접 들어보니, 내 삶에서 무

엇이 중요할지 무엇으로 감사한 시간들을 채워야 할지 다

시금 생각하게 됩니다. 아마 사는 동안 이에 대한 고민을 

이어가겠지만, 적어도 돈이나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

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. 다시금 주어진 이 소중한 

시간을 쓸 만큼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

문입니다. 

그렇다면, 무엇으로 내 시간을 채워야 의미가 있을까. 

아직 답을 찾는 중이지만, 사랑을 베풀어 준 많은 사람들에

게 제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를 떠올리며 나 또한 이렇

게 사랑을 베푸는 시간들로 삶을 채워가고 싶다고 생각했

습니다. 심장을 기증해주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, 저를 사

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제게 크나큰 행복이자 힘이 

되어주었기 때문에, 제 인생 또한 이렇게 쓰이고 싶다는 바

람을 갖게 되었습니다. 

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

다만 먼저,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행복한 추억들을 

선사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일상의 시간

들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. 대단한 것

은 아니지만,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갚아나간다는 생각

으로 조금씩이나마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간다면, 그것이 

감사한 삶에 대한 마땅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?

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겠습니다.

오늘도 무사한 시간들에 참 감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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